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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의 놀이터, 일상의 경험이 공유되는 새로운 방식
-팟캐스트 <송은이&김숙 비밀보장>을 중심으로- 

장은미(서강대)1)·허 솔(서강대)2)

   이 연구는 최근 젊은 세대 여성들이 올드 미디어에서 이탈하여 새로운 미디어로 옮겨간 현
상에 주목한다. 2015년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한국 대중문화에서 페미니즘은 더 이상 무시
할 수 없는 주제이자 태도가 되었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오랜 시간 활동해 온 페미니스트 
활동가, 연구자, 그리고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 정체화하며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새롭게 등장
한 1020 여성들은 적극적으로 대중문화의 젠더감수성을 요청하고 있다. 자신의 일상 속에서 
대중문화와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페미니스트 주체들은 기존 미디어의 젠더 재현을 비
판하며 유튜브, 팟캐스트, 텀블럭, 웹진, 독립 출판 등 새로운 미디어 공간에서 다양한 형식으
로 그들의 이야기를 생산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팟캐스트는 주류 미디어의 대안적 공
간·형식으로서, 여성들의 다양한 경험들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활동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다. 
우리가 팟캐스트에 주목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이다. 
   <송은이·김숙의 비밀보장>은 2016년, 모든 예능 프로그램에 남성 연예인들만 섭외되고 자
신들에게는 일이 들어오지 않았던 ‘막막한 현실’을 타개하고자, 송은이, 김숙이 ‘벼랑 끝’에서 
시작한 팟캐스트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저예산’ 인터넷 라디오 방송이었던 <비밀보장>은 많
은 청취자를 불러 모으며 가장 인기 있는 팟캐스트 중 하나가 되었다. <비밀보장>의 성공은 
송은이, 김숙을 새롭게 자리매김했으며, 이후 이들은 공중파로 재진출하여 다양한 예능 프로
그램에 출연하거나 콘텐츠를 직접 기획·제작하는 등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송은이, 김숙의 그간의 행보를 역사화하면서 한국 연예·오락 산업의 젠더정치학을 
배경으로 삼아, 이들이 직접 생산자의 위치에서 만들어 낸 <비밀보장>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페미니즘’을 적극적으로 표방하지 않으면서, 여성 수용자와 조우하는 다양한 방식
을 포착하고, 이것의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기존의 주류 미디어에서 탈주한 
이들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콘텐츠가 여성주의 문화정치학을 실험하고 상상하는 작업과 맞닿아
있음을 가시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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